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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어목 (Perciformes) 민어과 (Sciaenidae)에 속하는 부세 

(Larimichthys crocea)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 분포하며, 우
리나라 서남해안 수심 50~200 m에 서식하는 어종이다 (Kim et 
al., 2005). 부세는 다회산란하는 종으로 남중국해에서 5~6월

과 9~10월에 연 2회 산란하며 (Zhang and Hong, 2015), 제주 해

역에 서식하는 부세의 주 산란기는 10~11월로 보고된 바 있다 

(Moon et al., 2023). 또한, 회유성 어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3월 

말에 북상하여 하계에 전라남도 매화도, 조도, 비금도 부근에 서

식하며, 제주도 남부 해역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and Park, 1992). 

부세는 같은 민어과 어류인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와 

유사한 형태를 가졌지만, 최대 체장이 80.0 cm (total length, TL)
로 40.0 cm (standard length, SL)까지 성장하는 참조기에 비하

여 더 크게 성장한다 (Masuda et al., 1984; Robins et al., 1991; 
Kim et al., 2005). 또한, 부세는 굴비의 원료로 이용되며, FTA 중
국 수산 동향에서 주요 수출 대상종으로 선정된 만큼 상업적 가

치가 높은 어종이다 (KMI, 2022).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부세

는 대부분 참조기 유자망 어업에서 부수 어획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어획량은 2005년 38톤에서 2018년 692톤으로 증가

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2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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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주 연안에 출현하는 부세  (Larimichthys crocea)의 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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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eding habits of the large yellow croaker, Larimichthys crocea, was studied using 
816 specimens collected by large pair-trawl fishery from June 2021 to May 2022 in the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Korea. The range of total length was 19.8~57.4 cm. Using the IRI, Pisces were mainly 
prey component constituted 57.5%. Euphausiacea and Macrura were important prey component 
constituted 23.2% and 18.7%, respectivel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ange in diet 
composition by size group. As the L. crocea grew, the feeding rate of Euphausiacea decreased and 
the feeding rate of Pisces increased.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hanges in diet 
composition by seasonal group. The most important prey species for L. crocea in the winter and 
spring were Pisces, in the summer it was Macrura, and in the fall it was Euphausiacea.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eeding relationship between size groups and season groups, L. croce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nteraction between size groups and seaso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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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으로 감소하였다 (KOSIS, 2022).
선행된 부세의 생태연구를 살펴보면, 국외에서는 자치어 형태 

및 초기생활사에 관한 연구 (Uchida et al., 1958), 동중국해에 서

식하는 부세의 식성 (Xu et al., 2013), 산란 (Yan et al., 2022), 종
자생산 (Chen et al., 2018) 연구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높은 상업

적 가치와 지속적인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역 간 어군 분

석 (Hong, 1985), 수정란 및 종자생산에 관한 연구 (Park et al., 
2022), 산란시기 연구 (Moon et al., 2023)가 있을 뿐 식성을 비

롯한 생태학적 특성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부세는 계절적으로 회유하는 생태적 습성을 지니고 있어 수온

의 영향을 크게 받는 어종으로 시기별, 지역별로의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부세는 어획량의 감소와 함께 어체가 소형화되는 자

원의 감소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생태연구가 필요하다 

(Park et al., 2022).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제주 연안에 출현하는 부세의 위

내용물 조성과 성장 및 계절에 따른 식성변화를 파악하여 지속

적인 자원 이용과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생태학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부세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제주 해역에서 대형쌍끌이저인망 (Large Pair-Trawl Fishery)으
로 어획된 개체들을 구입하여 조사하였다.

채집된 시료는 총 816개체로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연구소에서 

전장 0.1 cm, 중량 1 g 단위까지 측정하였다. 측정 후 위를 적출

하여 10% formalin solution으로 고정하여 연구실로 운반하였다. 
위내용물 분석 시 해부 현미경을 사용하여 가능한 가장 낮은 종 

(Species) 수준까지 도감을 참고하여 분석하였고, 소화로 인하여 

종 수준까지 분류가 불가한 경우, 목 (Order), 과 (Family) 또는 속 

(Genus) 수준까지 동정하였다. 정량분석을 위해 분석한 먹이생

물의 개체수를 계수하였으며, 습중량은 0.001 g 단위까지 측정하

였다. 부세의 위내용물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은 식을 사용하여 

먹이생물의 출현빈도 (%F), 개체수비 (%N), 습중량비 (%W)로 나

타냈다.

%F = Ai/N × 100

%N = Ni/Ntotal × 100

%W = Wi/Wtotal × 100

여기서, Ai는 위내용물 중 해당 먹이생물이 출현한 부세의 개체

수이고, N은 먹이를 섭식한 부세의 총 개체수, Ni
 (Wi)는 해당하

는 먹이생물의 개체수 (습중량)이며, Ntotal
 (Wtotal)은 전체 먹이생

물의 개체수 (습중량)이다.

이후, 먹이생물의 상대중요도지수 (index of relative import- 
ance, IRI)를 Pinkas et al. (1971)의 식을 통해 나타내었다.

IRI =  (%N + %W) × %F

또한, 상대중요도지수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상대중요도지수비 

(%IRI)를 나타내 먹이생물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크기군 (size class)에 따른 부세의 위내용물 조성 변화를 파

악하기 위해 3개의 크기군 (<30.0 cm, 30.0~35.0 cm, ≥35.0 

cm)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계절군 (season)에 따른 변화를 파

악하기 위해 4개의 계절군 (Spring, 3~5월; Summer, 6~8월; 
Autumn, 9~11월; Winter, 12~2월)으로 구분한 후 상대중요도

지수비를 통해 먹이생물의 조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two-way 
PERMANOVA를 사용하여 크기군, 계절군, 크기군과 계절군에 

따른 상호작용이 위내용물 조성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결     과

이번 연구에서 채집된 부세는 총 816개체였으며, 전장의 범위

는 19.8~57.4 cm로 나타났다 (Fig. 1). 그중 20.0~25.0 cm의 크

기군이 전체의 29.4%를 차지하여 가장 출현빈도가 높았으며, 채
집된 부세의 평균 전장은 29.2±6.4 cm로 나타났다.

채집된 부세 816개체 중, 공복인 부세는 430개체로 52.7%
의 공복률을 나타냈다. 공복인 개체를 제외한 386개체를 대상

으로 위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Table 1), 부세의 가장 중요한 먹

이생물은 어류 (Pisces)였으며, 43.8%의 출현빈도, 15.1%의 개

체수비, 78.9%의 중량비로 57.5%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차

지하였다. 어류 중에서는 미확인 민어과 (Sciaenidae), 참조기 

(Larimichthys polyactis), 멸치 (Engraulis japonicus) 순으로 우

점하였다. 어류 다음으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26.2%의 출현빈

Fig. 1. Total length (TL)-frequency distribution of Larimichthys 
crocea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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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0.3%의 개체수비, 3.1%의 중량비로 23.2%의 상대중요

도지수비를 차지한 난바다곤쟁이류 (Euphausiacea)로 나타났

다. 세 번째로 우점하는 먹이생물은 40.9%의 출현빈도, 16.7%
의 개체수비, 16.0%의 중량비로 18.7%의 상대중요도지수비

를 차지한 새우류 (Macrura)였다. 새우류 중에서는 보리새우하

목 (Penaeidea)이 우점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미확인 보리새우과 

(Penaeidae), 꽃새우 (Trachysalambrisa curvirostris), 마루민꽃

새우 (Parapenaeus lanceolatus) 순으로 우점하였다. 그 외에도 

갯가재류 (Stomatopoda), 집게류 (Anomura), 이매패류 (Bivalvia) 
등이 출현하였지만 상대중요도지수비는 각각 0.3% 이하로 비교

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부세의 크기군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을 살펴본 결과 (Fig. 2), 

가장 작은 크기군인 <30.0 cm 크기군에서 난바다곤쟁이류와 어

류가 각각 36.7%와 35.6%의 상대중요도지수비로 가장 우점하

는 먹이생물이었으며, 새우류는 26.8%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차지하였다. 30.0~35.0 cm 크기군에서는 어류가 67.9%로 증가

하여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이었으며, 난바다곤쟁이류와 새우류

는 각각 18.5%와 13.2%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차지하여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35.0 cm 크기군에서도 어류가 66.8%의 

상대중요도지수비로 가장 우점하는 먹이생물이었다. 난바다곤쟁

이류는 11.4%로 계속하여 감소하는 반면, 새우류는 21.4%의 상

대중요도지수비로 소폭 증가하였다.
부세의 계절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을 분석한 결과 (Fig. 3), 동

계에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78.6%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차

지한 어류였으며, 다음으로는 14.3%인 새우류, 6.5%의 난바다

곤쟁이류 순으로 우점하였다. 춘계에서도 어류가 65.1%로 가장 

우점하는 먹이생물이었으며, 새우류는 30.9%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고, 난바다곤쟁이류는 3.7%를 나타냈다. 하계에 가장 중

요한 먹이생물은 66.1%의 상대중요도지수비를 차지한 새우류였

다. 어류는 17.5%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난바다곤쟁이류

는 13.8%로 증가하였다. 추계에는 난바다곤쟁이류가 76.9%로 

증가하여 가장 우점하는 먹이생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어

류가 13.3%, 새우류가 9.3%를 차지하였다. 
부세의 크기군과 계절군의 섭식관계를 Two-way PERMA- 

NOV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부세는 크기군 (P = 0.034)과 계

절군 (P = 0.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두 요인의 상

Table 1.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ntents of Larimichthys 
crocea by frequency of occurrence (%F), number (%N), weight (%W) 
and index of relative importance (IRI)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Korea

Empty stomach rate 52.7

Prey organism %F %N %W %IRI

Amphipoda 0.3 0.1 ++ ++
Anomura 5.2 1.9 1.0 0.2

Munida japonica 0.5 0.1 0.1
Unidentified Anomura 4.7 1.8 0.9

Brachyura 1.3 0.4 0.1 ++
Charybdis bimaculata 0.5 0.1 0.1
Unidentified Brachyura 1.0 0.3 0.1

Euphausiacea 26.2 60.3 3.1 23.2
Euphausia spp. 26.2 60.3 3.1

Macrura 40.9 16.7 16.0 18.7
Caridea 1.3 0.5 0.1

Leptochela sp. 0.8 0.3 0.1
Palaemon gravieri 0.5 0.1 +

Penaeidea 10.9 4.2 9.4
Acetes sp. 1.8 0.6 0.1
Parapenaeus lanceolatus 1.0 0.4 1.9
Parapenaeopsis tenella 0.5 0.2 0.1
Penaeidae 4.9 2.1 3.8
Solenocera melantho 0.3 0.1 +
Trachysalambrisa curvirostris 2.3 0.9 3.6
Unidentified Macrura 30.8 12.1 6.4

Mysidacea 0.3 0.1 ++ ++
Stomatopoda 4.9 2.9 0.9 0.3
Anthozoa 1.0 0.3 ++ ++
Bivalvia 1.8 2.0 ++ 0.1
Cephalopoda 0.5 0.1 ++ ++
Gastropoda 0.3 0.1 ++ ++
Pisces 43.8 15.1 78.9 57.5

Apogon lineatus 0.5 0.1 1.0
Collichthys niveatus 0.3 0.1 0.4
Engraulis japonicus 2.8 0.7 5.3
Erisphex pottii 0.5 0.3 0.1
Larimichthys polyactis 3.1 0.9 25.5
Sciaenidae 7.5 1.9 28.8
Unidentified Pisces 32.6 11.1 17.8

Total 100.0 100.0 100.0

+ : less than 0.1%

Fig. 2. Ontogenetic changes in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mpo-
nents by %IRI of Larimichthys crocea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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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P = 0.037)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P<0.05) 

(Table 2).

고     찰

제주 연안에 출현하는 부세의 공복률은 52.7%를 차지하여 비

교적 높은 공복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높은 공복률을 보이는 이

유는 상업어선에 의해 어획된 개체를 수산시장에서 운반하는 과

정에서 일어난 소화, 어식성 어류의 짧은 소화시간, 어획 당시의 

일시적인 먹이 부족, 조업 시 수압 차로 인한 위의 팽창 등이 있

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위의 팽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 

(Kim et al., 2022). 위의 팽창으로 인해 공복률이 높은 어종으로

는 부세가 속하는 민어과의 참조기, 보구치 (Pennahia argentata)
가 있으며, 각각의 공복률은 56.9%, 약 40%로 이들 또한 높은 

공복률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Koh et al., 2014; Kang et 
al., 2022). 

이번 연구에서 부세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어류였으며, 어
류 중에서도 민어과와 참조기의 섭식비율이 높았다. 일반적으

로 어류는 먹이를 찾기 위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섭식하기 위

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서식환경에서 출현량이 높은 먹

이생물을 주로 섭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Persson and Diehl, 
1990). 참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안의 수심 40~200 m에 분포하

는 어종으로 50~200 m에 서식하는 부세와 서식환경이 유사하다

고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6). 따라서 부세가 서식환경이 유

사하여 섭식하기 용이한 참조기를 우점적으로 섭식한 것으로 추

정된다. 두 번째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난바다곤쟁이류였다. 선
행 연구에 따르면 난바다곤쟁이류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광범위

하게 분포하며, 다양한 어류에게 섭식되고 먹이사슬에서 일차생

산자와 포식자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먹이생물이다 (Mauchline, 
1980). 세 번째로 중요한 먹이생물은 새우류였으며, 그중에서도 

보리새우하목에 속하는 미확인 보리새우과, 꽃새우의 섭식비율

이 높았다. 꽃새우는 국내의 전남, 경남, 제주 해역에 분포하며, 
마루민꽃새우는 경남과 제주 해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Cha et al., 2001). 또한 부세는 입이 비스듬하게 벌어져 있

어 유영생물을 섭식하기 용이하며, 비교적 작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틴질의 먹이생물을 섭식하기 유리한 형태

학적 구강구조를 갖고 있다 (Xu et al., 2013). 따라서 섭식한 새

우류의 분포지역 및 부세의 형태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부

세가 섭식하기 용이한 먹이생물로 생각된다.
부세의 크기군별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부세

는 성장함에 따라 난바다곤쟁이류의 섭식비율은 감소하였으며, 
30.0~35.0 cm 크기군에서 어류의 섭식비율이 증가하였다. 대부

분의 어류는 성장하며 생태적 지위와 섭식하는 먹이생물이 변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Kim et al., 2021), 동일 종의 다양한 

크기군이 같은 서식지에서 서식하는 경우, 종간 먹이경쟁을 회피

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먹이생물을 섭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Langton, 1982). 따라서 부세는 영양학적 효율을 높이고 종간 

먹이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난바다곤쟁이류에서 어류로 먹이

전환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류는 수온, 먹이생물 등 다

양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성장의 차이를 보이며, 정확한 먹이 전

환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기군별 충분한 시료를 확보해야 

한다 (Kim et al., 2022).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의 부세의 최소 전

장은 19.8 cm로 후속 연구에서 20.0 cm 미만의 개체들을 채집하

여 분석한다면 부세의 초기생활사부터의 먹이전환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계절에 따른 먹이생물 조성은 환경과 생리적 변화에 따른 먹

이생물의 이용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Wotton, 1990). 부세의 

계절별 먹이생물 조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동계와 춘계에 가

장 우점하는 먹이생물은 어류였다. 어류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 

참조기는 6.7~22.7 cm의 범위를 보였다. 참조기는 동계에 제주 

서남부 지역에 서식하며, 늦봄에 서해로 산란회유를 시작한다

고 보고된 바 있다 (Shojima and Otaki, 1982). 또한 유자망의 어

획 수심을 고려하였을 때, 제주 근해에서 부세와 참조기는 수심 

60~140 m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Kang, 2011). 따
라서 10~11월에 산란을 하는 부세가 산란 후 회복을 위하여 에

Table 2. Mean squares (MS), pseudo-F ratios and significance levels 

(P) for a series of PERMANOVA tests, employing Bray-Curtis simi-
larity matrix derived from the mean percentage weight contributions of 
the various prey taxa to the stomach contents for Larimichthys crocea

Source df MS Pseudo-F P (perm)

Size 2.00 1962.70 2.93 0.034
Season 3.00 2898.60 4.33 0.004
Size × Season 6.00 1524.50 2.28 0.037
Residual 84.00 668.75

Fig. 3. Seasonal changes in composition of the stomach components 
by %IRI of Larimichthys crocea collected in the coastal waters of Jeju 
Isl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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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효율이 높으며, 서식하는 환경에서의 출현량이 높은 참조기

를 주로 섭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계에 가장 우점하는 먹이생

물은 새우류였다. 하계 부세의 섭식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또한 

새우류를 주로 섭식하여 이번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Xu 
et al., 2013). 이는 새우류 중 섭식비율이 높은 꽃새우가 하계에 

연안으로 산란회유를 하기 때문에 제주 연안에서 채집한 부세가 

섭식하기 용이하였다고 추정된다 (Cha et al., 1999). 추계에 가

장 우점적으로 섭식된 먹이생물은 난바다곤쟁이류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세는 추계 (10~11월)에 주로 산란을 한

다 (Moon et al., 2023). 대부분 어류들은 산란기에 섭식하는 데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은 노력량으

로 포획하기 용이하고, 서식환경에 풍부한 먹이생물을 선호하는 

기회주의적 포식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Bond, 1979; Huh et 
al., 2013). 난바다곤쟁이류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 풍부하게 분포

하며, 어류나 새우류 같은 먹이생물에 비하여 유영능력이 낮다. 
따라서 산란기의 부세가 적은 에너지로 쉽게 포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회유성 어종인 부세의 식성을 단

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계절에 따른 부세의 생리

학적 변화와 함께 서식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제주 연안에서 대형쌍끌이

저인망으로 어획된 부세 816개체의 위내용물 조성, 크기군과 계

절군에 따른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 크기군과 계절군 간의 섭식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한 부세의 전장 범위는 

19.8~57.4 cm였으며, 20.0~25.0 cm의 크기군이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부세의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57.5%의 상대중

요도지수비를 차지한 어류였으며, 다음으로는 난바다곤쟁이류와 

새우류가 우점하였다. 부세의 크기군별 위내용물 조성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장함에 따라 난바다곤쟁이류의 섭

식비율은 감소하고, 어류의 섭식비율은 증가하였다. 계절군별 위

내용물 조성의 변화 또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세의 동계

와 춘계에 가장 중요한 먹이생물은 어류였으며, 하계에는 새우

류, 추계에는 난바다곤쟁이류였다. 크기군과 계절군 간의 섭식관

계를 분석한 결과, 부세는 크기군과 계절군의 상호작용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     사

이 논문은 2024년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시험연구사업 (R2024 
010)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REFERENCES

Bond, C.E. 1979. Biology of fishes. W.B., Saunders Co Philadelphia, 
514pp.

Cha, B.Y., B.Q. Hong, H.S. Oh and H.S. Sohn. 1999. Species com-
position of shrimp trawl in coastal waters of Sacheon. Bull. 
Natl. Fish. Res. Dev. Inst. Korea, 56: 45-53. 

Cha, H.K., J.U. Lee, C.S. Park, C.I. Baik, S.Y. Hong, J.H. Park, D.W. 
Lee, Y.M. Choi, K. Hwang and Z.G. Kim. 2001. Shrimps of 
the Korean waters.,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 
ment Institute, Busan, pp. 1-188.

Chen, S., Y. Su and W. Hong. 2018. Aquaculture of the large yellow 
croaker. Aquacult. China, 2018: 297-308. https://doi.org/ 
10.1002/9781119120759.ch3_10.

Hong, C.H. 1985. On the fishing grounds of Buse and oceanographic 
condition in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Bull.  
Korean Fish, 18: 67-73.

Huh, S.H., G.W. Baeck, H.G. Choo and J.M. Park. 2013. Feeding 
habits of spearnose grenadier, Coelorinchus multispinulosus 
in the coastal waters off Gori, Korea. Korean J. Ichthyol., 25: 
157-162.

Kang, D.Y., G.C. Seong, D.G. Kim, S.Y. Jin, H.Y. Soh and G.W. Bae-
ck. 2022. Feeding habits of small yellow croaker, Larimich-
thys polyactis in coastal waters of Korea. Korean J. Ichthyol., 
34: 201-207. https://doi.org/10.35399/ISK.34.3.6.

Kang, S.K. 2011. Study on the Status and the catch fluctuation of off-
shore drift gill net fishery for the yellow croaker. Jeju Nation-
al University, 50.

Kim, D.G., G.C. Seong, S.Y. Jin, H.Y. Soh and G.W. Baeck. 2021. 
Diet composition and trophic level of jack mackerel, Tra-
churus japonicus in the South Sea of Korea. J. Korean Soc. 
Fish. Ocean Technol., 57: 117-126. https://doi.org/10.3796/ 
KSFOT.2021.57.2.117.

Kim, D.G., H.J. Kim., S.J. Lee and G.W. Baeck. 2022. Feeding habits 
and trophic level of blackthroat seaperch, Doederleinia bery-
coides in the South Sea of Korea. Korean Soc. Fish. Ocean 
Technol., 34: 172-178. https://doi.org/10.35399/ISK.34.3.3.

Kim, I.S., Y.L. Choi, C.L. Lee, Y.J. Lee, B.J. Kim and J.H. Kim. 
2005. Illustrated book of Korean fishes: 339.

Kim, Y.H., S.K. Lee, J.B. Lee, D.W. Lee and Y.S. Kim. 2006. Age 
and growth of small yellow croaker, Larimichtys polyactis in 
the South Sea of Korea. Korean J. Ichthyol., 18: 45-54.

KMI (Korea Maritime Institute). 2022. Trend of fisheries import from 
FTA partners. http://fta.kmi.re.kr.

Koh, E.H., Y.S. An, G.W. Baeck and C.S. Jang. 2014. Feeding habits 
of white croaker, Pennahia argentata in the coastal waters 
off Sejon island, Korea. J. Korean Soc. Fish. Technol., 50: 
139-46.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22. Statistic da-
tabased for fishery production survey. Retrieved from http://
kosis.kr/ on Oct 11, 2023.

Langton, R.S. 1982. Diet overlap between the Atlantic cod, Gadus 

https://doi.org/10.3796/ KSFOT.2021.57.2.117
https://doi.org/10.3796/ KSFOT.2021.57.2.117
https://doi.org/10.35399/ISK.34.3.3
http://fta.kmi.re.kr
http://kosis.kr/
http://kosis.kr/


부세의 식성      187

morhua, silver hake, Merluccius bilinearis and fifteen other 
northwest Atlantic finfish. U.S. Fish. Bull., 80: 745-759.

Lee, C.L. and M.H. Park. 1992. Taxonomic revision of the family 
Sciaenidae (Pisces, Perciformes) from Korea. Korean J. Ich-
thyol., 4: 29-53.

Masuda, H., K. Amaoka, C. Araga, T. Uyeno and T. Yoshino. 1984. 
The fishes of the Japanese Archipelago. Vol. 1. Tokai Univer-
sity Press, Tokyo, Japan, 437pp.

Mauchline, J. 1980. The biology of mysids and euphausiids. Adv. 
Mar. Biol., 18: 1-677.

Moon, S.Y., G.W. Baeck, J.H. Park, H.T. Song, M.H. Lee and H.Y. 
Kim. 2023. Spawning period of the large yellow croaker 
Larmichthys crocea (Sciaenidae) in the Jeju coastal area, 
Korea. Korean J. Fish. Aquat. Sci., 56: 315-323. https://doi.
org/10.5657/KFAS.2023.0315.

Park, C.Y., J.H. Song, N.Y. Hwang, S.R. Yang, S.W. Yang and J.T. 
Park. 2022.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fertilized eggs and 
seedling of large yellow croaker (Larimichthys crocea). J. 
Korean Soc. Fish. Ocean Technol., 58: 205-213. https://doi.
org/10.3796/KSFOT.2022.58.3.205.

Persson, L. and S. Diehl. 1990. Mechanistic individual-based ap-
proaches in the population/community ecology of fish. Ann. 
Zool. Fennici, 27: 165-182.

Pinkas, L,. M.S. Oliphang and I.L.K. Iverson. 1971. Food habits of 
albacore, bluefin tuna and boni-to in California waters. Fish. 
Bull., 152: 1-105.

Robins, C.R., R.M. Bailey, C.E. Bond, J.R. Brooker, E.A. Lachner, 
R.N. Lea and W.B. Scott. 1991. World fishes important to 
North Americans. Exclusive of species from the continental 
waters of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m. Fish. Soc. Spec. 
Publ. (21): 243

Shojima, E. and H. Otaki. 1982. Lunar rhythmic catch fluctuation in 
the yellow croaker, Pseudosciaena poliactis. Bull Fish. Res. 
Dev. Agency, 28: 147-166.

Uchida, K., S. Mito, S. Fujita, M. Ueno, Y. Shojima, T. Senta, M. 
Tahuku and Y. Dotu. 1958. Studies on the eggs, larvae and 
juvenile of Japanese fishes. Series I. Fish. Fac. Agr. Kyushu 
Univ., Fukuoka in Japanese, 89pp.

Wootton, R.J. 1990. Ecology of teleost fishes. Champman Holl, New 
York, USA, 404pp.

Xu, J., J. Chen, F. Tian and Z. Xu. 2013. Summer diet composition 
and feeding ecology of large yellow croaker (Larimichthys 
crocea) in Guanjing Yang. J. Fish. Sci. China, 19: 94-104.

Yan, L., Y. Jiang, Q. Xu, G. Ding, X. Chen and M. Liu. 2022. Re-
productive dynamics of the large yellow croaker Larimich-
thys crocea (Sciaenidae), a commercially important fishery 
species in China. Front. Mar. Sci., 9: 868580. https://doi.
org/10.3389/fmars.2022.868580.

Zhang, Q. and W. Hong. 2015. Resource status and remediation strat-
egy for large yellow croaker in Guanjingyang Bay. Mar. Fish., 
37: 179-186. https://doi.org/10.13233/j.cnki.mar.fish.2015. 
02.012.

https://doi.org/10.5657/KFAS.2023.0315
https://doi.org/10.5657/KFAS.2023.0315
https://doi.org/10.3796/KSFOT.2022.58.3.205
https://doi.org/10.3796/KSFOT.2022.58.3.205
https://doi.org/10.3389/fmars.2022.868580
https://doi.org/10.3389/fmars.2022.868580
https://doi.org/10.13233/j.cnki.mar.fish.2015.02.012
https://doi.org/10.13233/j.cnki.mar.fish.2015.02.012

